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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 중남미 방송통신 진출 위한 세일즈 마무리,

아스토리 부통령 우루과이 방송통신 인프라 개선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 , -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월 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10 28 방송

통신 정책포럼에 참석하고 다닐로 앙헬 아스토리 사라고사 부통령 겸,

상원의장을 예방하여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기술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세일즈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최 위원장은 월 일 한우루과이간 방송통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10 1 -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와 함께 개최한 방송통신

정책 포럼에 참석하여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의 우루과이 진출을 지원‘ ’

하고 참가기업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정책포럼에는‘ ’ 삼성 얼라이언스 등KT, SKT, , LG, ETRI, DMB

국내 주요 정보통신 기업 및 연구소와 국영통신사인 방송통신ANTEL,

협회 및 회원사를 비롯한 우루과이 주요 정보통신 기업 등 약CTU

여명의 양국의 방송통신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방송통신 서비스에350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정책포럼 인사말에서 “인프라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과 소프트웨어 강국인 우루과이가 서로 협력하면 양국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한단계높일 수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지구 대척점에 있는 한국과

우루과이가 서로 협력하여 방송통신을 선도해나가자 고 제안하였다” .

이어 최 위원장은 우루과이 다닐로 앙헬 아스토리 사라고사 부통령,

겸 상원의장을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아스토리 부통령은 우루과이는 중

남미에서 방송통신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나라이지만 아직은 개선할 점이

많다고 설명하고 우루과이의 방송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 위원장은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

므로 서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해나갈 대상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아스토리 부통령이 방한하는 월에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11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이번 방, 송통신 정책포럼에서는 월9 일 정부간 방송통신 협력30

가 체결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이 임석하여MOU 한국전파진흥원 과(RAPA)

우루과이 정보통신협회 가 를 체결하여 정부간 협력이(CTU) MOU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루과이는 전 국민에게 인터넷 보급하는 까르달레스 사업과‘ ’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용 노트북을 무료로 보급하는 세이발 계획을‘ ’ 추진

하는 등 남미의 방송통신 강국으로 우루과이에 와이브로 등 국내 방, 송통신

서비스가 우루과이에 진출할 경우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출범 후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를 세일즈하기 위하여 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 , ,

등 세계 각국을 누벼왔으며 그 결과 와이브로가 세계 개국에 진출, 23

하는 등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고 설명하며 이번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우리 방송통신 기술의, “ 남미

진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최시중 위원장은 우루과이 방송통신 정책포럼 참석을 끝으로 우루

과이 일정을 마치고 월 일부터 멕시코로 이동하여 전권회의에10 3 ITU

참석하여 전권회의 유치와 회 이사국 진출을 위한 선거ITU ITU 6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끝. .


